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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실속의종이기다란 종이가 이야기가 되고....

이런 띠종이는 혼자 만들기가 아닌 함께 만들기로 연결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으로 마을이 완성되고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하얀 종이로 만들며 이야기를 만들던 유아들은 색깔 종이로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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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로 접으니까 산같아!”
“산은 우리 아파트 뒤에 만드는거 어때?”
“사과나무도 만들어 줘야겠다.

산에는 나무가 많잖아.”
“그 앞에 터널도 있대!”
“자동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 갈수 있어”
“그럼 횡단보도도 만들어야겠네.”
.
.
“그런데 색깔 종이가 있으면 진짜
잔디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산도 초록이면 진짜 같을 것 같은데…”

맞아! 색깔이 있으면 좋겠다~

Chapter 2 종이를 통한 상상과 종이구성



우리교실속의종이어떤 색의 띠종이로 만들고 싶어요?

유아들에게 색깔 띠종이를 구분해서 각각의 비슷한 색을 보여주었더니
색깔로 연상되는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분류된 띠종이를 어떻게 친구들과 만들 수 있을까 정해서 팀을 만들어 봅니다.

“선생님이 색깔 띠종이를 가지고 왔어!!” “와~~ 예뻐요!!
파란색이랑 하늘색은 꼭
바다색같아요!!”

“연두색이랑 초록색은 꼭 숲속이
떠올라요~~”

“만들고 싶은 색깔로 만들어요!”
“저는 숲속을 만들고 싶어요”

“이 종이로도 너희들의 생각대로
만들어 볼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나눠서 만들까?” “비슷하게 친구들이 할수 있게
가위바위보로 정하는거 어때요?”

“우선 손을 들고 정하다가
너무 많으면 가위바위보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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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실속의종이색깔에도 이름을 붙일까?

손으로 탐색을 하고. 담아주던 유아들은 “와~ 이거 복숭아 같아! 두쫀쿠아냐?”하며 몰랑이 촉촉 하나하나
에 또다른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색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며 상상과 기억을 연결하며 여러가지 색의 몰랑이 촉촉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Chapter 3 종이의 특성과 형태변화 탐색











우리교실속의종이와!! 작품같아~ 

친구들이 만든 것을 모아 전시해 보며 감상해 보았습니다.
“와~ 작품같아요＂하고 이야기 하며 결과물을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만든 것을 보고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멋지다고 이야기를 하며 다양한 종이작품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왜 작품이라고 생각했어?”

“멋있어요.”
“잘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성껏 만들었으니까요”
“주제에 맞게 만든거라서요”
“전시장에 가면 이렇게 멋진

것이 있어요. 그게 작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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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실속의종이두가지 작품은 어떻게 다를까?

유아들이 만든 작품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두 작품의 차이를 발견하여
평면은 납작한 그림같고,  입체는 진짜같고 세워져 있는 것이라 더 멋지다며 형태에 대한 이해를

형성해 갑니다. 또한 이후 입체 구성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너희가 만든 작품을 비교해 볼까?

“에릭칼 작품을 만든 것과 너희들이 긴 띠종이를 이용해 만든 것은 어떻게 다르니?”
“에릭칼 그림은 납작해요!! “
“바다작품은 진짜 파도치는것 같아요!” “ 진짜 같아요” “세워져있어요” “ 입체에요”



우리교실속의종이세워지는 종이의 비밀

유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입체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유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우면 입체라고 하는 유아들이 있었습니다. 

농구골대 배 아파트 인형 꽃

캐릭터 물안경 금관 유니콘















우리교실속의종이색종이로 더 예쁜 집을 만들래!!

색이 진하게 표현되지 않자,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 후, 
색종이를 이용해서 더 예쁜 나만의 집을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우리교실속의종이어? 색종이가 자꾸 떨어지잖아! 

친구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만들어 전시를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색종이가 들뜨고 지저분해 진 것을 보며 유아들은

물감으로 칠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다시 집을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우리교실속의종이더 튼튼하게… 더 정교하게…

<편의 점 집> <옥상에서 점프할 수 있는 집>

<왕관 집>

<비밀번호가 하트인 집> <5층 아파트>

<할머니 집> <놀이터가 있는 집><창문이 동그란 집>

내가 만든 집에 무늬를 그려 보기도 하며 더 예쁘게 집을 꾸며봅니다. 



우리교실속의종이나만의 집을 튼튼하게 꾸며요~

<옥상에 잔디가 있는집>

<거미가 사는 집> <울타리가 있는 집>

<유령의 집> <솜사탕의 집><지붕이 예쁜 집>

<별똥별이 있는 집><빌라>

나만의 집에 이름을 붙여 더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 봅니다. 




